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33

�뻲팒쯾 �흳�퉣� � 첾� 훊��쾒 뾶춞�
�쫞 찮쓾 흶뻲: 첺�뻶� �푲�짢

A Study on a Stay-Oriented Model Based on Cultural Content Arch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Depopulated Regions: Focused on Muju County

밎�(Hyun-tae Kim)¹❘¹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ht.kim0729@jbnu.ac.kr

졷  �

1. 컪옮
2. 핂옮헏 짾몋
3. 줂훊묾  짝 줆핞풞 쭒컫
4. 줆��� 팒�핂쯚 믾짦픦 �윦 ��� 졶셆 헪팖
5. 멾옮

� 옫

칾흶뻲쐚�뻲팒쯾빦��흳�짢켊쫞얢첺�뻶�툲짆짢흲, �흳첾����빊��짢뾶짣·

뺆쬲쐚첾�훊��쾒쬂뾶춞�짢퉣�뻲쒆쬂��쫞�찮쓾��훎쐚쓶

찯���쑪. 첾흶뻲ퟆ�흳켊튣�첺�뻶��뻲뻲�, 첾·뺆뺗��, 񶷋축

빊쬂븆힆쑪. 뽾븶뺂, ���푲�쑮뾶춯첾뻲�ퟆ뾶짣����빊�뺆쬲켆�붆�쫞푢붊

흶�뺂 뺆빊�뻲 튷흖 빊쬂 �줞빦 ��� �힆쑪. �흖 칾 흶뻲쐚 첾� 훊��쾒

뻲�, 훊��쾒얢�쩒��, �쫞빃튪빊, 뾶짣�4쑮빊펢뻲�쬂�푢빦, �쑮빊·뻖�

쑮빊·�흲쑮빊쬂  춯첾붣� �뾶 �쫞 축 �흳뺂� 뺆빊 튷� �않쐚 �줻� �훎�짢퓮

뾶짣뺆쬲ퟆ �흳�퉣� � 푪�� 찮쓾� �푢힆쑪쐚 �흖튢 ��붆 �쑪.

※ �왢 : 첾�, �쫞 � 찮쓾, 퉣�뻲, �흳 �퉣, 첺�뻶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1, 33-57, 2026.4.
http://dx.doi.org/10.23089/jdca.2026.9.1.002
pISSN 2635-6856  eISSN 2734-0392



• 논문접수 : 2026.03.07  • 최초심사 : 2026.03.14.  • 심사완료 : 2026.04.06.

34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tay-oriented content model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by 

utilizing a cultural content archive that systematically records and manages local cultural 

resources, using Muju gun classified as a high-risk area of population decline as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gional analysis, the study examines Muju-gun’s demographic 

structure,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as well as its policy context and limita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a festival-centered short-term visitation pattern and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archival resources hinder the extension of visitor stay duration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al 

popu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 four-stage cyclical structure consisting of cultural 

content archive construction, contentization of archived materials, design of stay experiences, and 

re-archiving of records. Furthermore, by proposing strategies that induce long-term stays and foster 

relationships between visitors and the region through stages of experienc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s a practical model integrating records 

management and regional regeneration.

※ Keywords : Cultural Contents, Stay-type Content Model, Living Popul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Muju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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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펾묺픦 짾몋 짝 푢컿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1) 인구감

소 지역은 2021년 10월에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이 2024년까지 

0.07로 조사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마이너스를 유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수치와도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확인된다. 이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수가 감소되면서 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림 1>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결과자료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14개 시군에서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무주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무주는 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상가들이 사라지

거나 축소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무주라는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1) AI TIMES,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양준석기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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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구감소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외지 관광객, 체험 방문객, 

관계 인구, 단기 체류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주 인구가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머물면서 경제·

문화·소비활동 등에 참여하는 인구들을 말하며,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자원들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콘텐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에 대해 제약 없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카이브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아카이브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류시간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

형 콘텐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소멸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 

이를 토대로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 콘텐츠 기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컮펾묺
지역의 문화유산과 아카이브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연구 분야들을 분석해보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콘텐츠 활용, 생활인구 및 지역활성화 등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체류형 콘텐츠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간의 한계들과 보완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희정 외(2016)는 “국내 무형문화

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주제를 통해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측면을 제안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하

였다. 그리고 이정연, 최효진(2020)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에서 제주

학 아카이브 사례를 적용하여 지역학 아카이브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교육 자원 허브이며, 이용자들

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역학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아카이

브를 연구와 교육에 있어 보존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 연구를 하였으며, 아카이브를 활용한 콘텐츠 

기반의 방문객 체류를 유도하거나 경험을 설계하는데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응진, 김은애(2021)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전략에 관한 방안 연구”에서 

지역의 여러 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전략들을 제안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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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활용 방안들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박소현(2024)은 인구감소 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방문객 특성과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지역 내에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유인하여 그들이 오래도록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축제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의 단기 체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개발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생활인구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보경, 최지선(2023)은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이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전략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다만 문화, 경제,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인구 변화 및 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지 못해 후속 

연구로 진행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훈(2024)은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에서 체류인구와 재정규모와의 상호 영향관계에 따른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구들의 이동, 지역유형 분석, 생활인구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공통적인 한계들도 조사되었다.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연구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및 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장기체류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는 축제 중심으로 단기 방문객들의 유입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 방문객 유입에 대한 측면은 

다소 미흡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정주형 생활인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에 대한 연구들

도 진행되지 못한 한계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객들의 체류 경험이 중요한 데이터로서 이를 무주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콘텐츠와 결합하여 향후 

방문객들이 장기체류 및 정주형 생활인구로 정착할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펾묺 졷헏 짝 짷쩣
본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주의 역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생활인

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체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에 무주군의 역사적·문화적·자연 자원인 

적상산성, 안국사, 무주향교, 무주 낙화놀이, 무주반딧불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루

고자 하며,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방안 등에 이르는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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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생활인구, 소멸인구, 문화유산 아카이브, 체류형 콘텐츠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국내외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 지역 활성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로, 국내는 전주 한옥마을, 경주 역사문화도시, 강릉 문화도시 등의 사례를, 해외는 유럽의 

소도시 재생 프로젝트, 일본의 지역 창생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도출한 후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군의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연구 방법을 통해 무주군에 특화된 문화콘

텐츠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핆묺콚졆뫊 솒킪핺캫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12항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

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

부는 2021년 10월에 전국의 인구조사를 토대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6년 

재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대한 수치를 조사하여 대한민국 인구수에 

있어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위험지

수 수치를 구하는 공식은 만 20~39세의 여성 인구수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최종 결과값을 토대로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 여부 판정을 내린다. 예로, 결과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

험 진입단계에 들어가고, 0.2 미만일때 인구소멸에 있어 고위험 단계로 분류한다. 이러한 위험지수는 

단순히 인구수에 대한 감소를 넘어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138개(60.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고위험

지역은 약 50여 곳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위험지역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등의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통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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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소멸 단계2)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은 생산 기반 축소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산업의 위축과 

함께 지역 상권도 붕괴될 수 있다. 또한 젊은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세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져 지역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부분에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기본적

인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문화 향유의 

질마저 저하될 수 있다. 예컨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중등학교의 폐교로 인해 기초교육에 대한 

핵심 기반이 사라지거나, 인구감소로 병원과 약국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유지해 온 전통 축제와 마을 공동체 행사가 지역민의 감소로 운영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 문화 전승 및 계승마저 단절되어 지역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와 질마저 낮아질 수 있다. 환경적 측면으로는 

사람이 떠나면서 남겨진 폐가와 유휴시설로 인해 지역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안전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소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025년 10월 국토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기조 발제로 정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

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조영미(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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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의 역량 및 자원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방안

을 의미하며,3) 주 목적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는 노후된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생활편의 증대 등 각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있다.4) 또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참여주체와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은 거시적 방법보다는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들을 토대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지방소멸지역의 지역자원 구분5)

연구자들은 지방소멸위험 지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자원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표 2>와 같이 국토연구원(2011)에서 정의한 5가지 자산(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문화적 자산, 

이미지 자산, 경제적 자산)에 지방 소멸위기라는 특성을 결합한 인적 자원을 추가하여 구분하였다(조영

미, 2020). 그리고 <표 2>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인구유입, 지역소비 활성화,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2008년 전북 완주군이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로컬푸드 사업이 있다.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의 

중소농, 고령농, 마을 공동체들이 다품목 소량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관계형 시장을 구축하였다(임주

환, 2022).6) 이를 토대로 농가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청년 

귀농 인력 유치 등이 활발해지면서 완주군은 매년 1천 명씩 늘어나면서 인구 10만 명이 깨진지 36년 

만인 2025년 5월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거두었다.

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 https://www.city.go.kr

4) 권대중, 박신형, 용성민 공저(2025), 『도시재생의 이해』, 부연사

5) 조영미(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임주환(2022), #7. 완주, 지방소멸대응 자족형 혁신도시의 가능성, 정의정책연구소.

구분 자원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역사적 자원 접근성(환경적)/역사적 특성

∙ 지역으로 접근 용이 : 도로, 철도, 공항 등

∙ 자연경관 : 산, 바다, 화산, 폭포, 동굴 등 

∙ 문화재 : 예술적 가치를 지닌 역사자원 

물리적 자원
물리적 형태의 구조 및 기반시설 

특징

∙ 건물 노후도, 건축물의 구성 및 배치 

∙ 지역 내 기반시설 : 상·하수도

문화관광적 자원
지역 내 예술 및 문화자원 등의 보유 

및 활용성

∙ 지역축제 및 행사, 예술품 등

∙ 지역의 대표적 관광시설 및 관광명소 등

이미지 자원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 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등

∙ 상징성 : 브랜드 및 인지도, 특산품, 음식 등

경제적 자원 지역 내 재정 및 경제활동
∙ 지방세액

∙ 노동력, 노동시장, 고용프로그램 등

인적 자원 지역의 인적 구조 및 특징
∙ 인구의 변화 및 생산가능 인구

∙ 학생 및 노인인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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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시재생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 한옥마을과 커피도시인 

강릉시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이라는 전통 건축물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체류 인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릉시는 

1990년대 국내 최고의 커피 명장들이 강릉 해변에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신만의 손맛을 내는 커피숍을 

오픈하면서 커피거리와 커피축제가 생겨났으며 현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도시재생은 자연적, 구조적, 문화적, 경제적, 인적 등 지역의 모든 자산들을 활용하고, 

이들을 통합한 융합적인 접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2.2 캫핆묺 맪뼞뫊 컿
생활인구는 2023년 1월에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며, 제2조

제2호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림 3> 생활인구 개념 정의7)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지만, 

교통의 발전과 함께 인구통계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지역 간의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 비용 및 편익 간의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주민등록인구에 

유동 인구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들까지 포함하자는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8)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

인 활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도입

되었다. 

행안부-통계청(2024)은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관광(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통근(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통학(경남 거창군), 군인(강원 철원군), 외국인(전북 고창군) 등 유형별

7) 하혜영, 류영아(2022). 제 2013호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8) 하혜영, 류영아(2022). 제 2013호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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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산정기간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산정결

과는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은 6월 기준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수보다 8.6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정책은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따라 교통, 상하수도, 의료,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 

및 공공서비스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정주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마다 생활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특성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2.3 줆��� 팒�핂쯚 짝 �윦 ��� 헣픦
문화콘텐츠 개념은 문화(culture)와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로서 관련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정의

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 4>와 같이 넓은 의미로 문화산업이나 문화 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만들어

진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 문자, 도형, 색체, 음성,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1월에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문화산업법”) 

제2조(정의)에서도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고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9). 

<그림 4>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범위10)

다음으로 아카이브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서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부터 관리까지 이를 사회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시스템과 그 결과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카이브(archive)의 

어원은 그리스어 ‘arkheion’으로 공공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기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

로 아카이브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 기록을 보존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0)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 영화영상산업중장기 발전계획.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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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가 개인·공동체·민간 조직의 기록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 역시 종이 문서에서부터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음성), 구술, 디지털 파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한

국기록학회, 2008).

문화콘텐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이해해

야 한다. 기록은 개인 및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며, 내용(contents), 맥락(context), 구조(structure)의 요소를 토대로 그 의미가 규정된다. 

특히 맥락은 기록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과 과정에서 생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될 때, 해당 기록은 

단순 정보 자료를 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이처럼 아카이

브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록의 가치 평가, 선별 및 분류 등도 

포함된다. 이에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는 기록물 중에서도 지역의 콘텐츠 중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

물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기에 일반적 기록관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아카이브의 범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한다. 이는 공공기록물이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공공의 자료가 되며, 민간기

록물 역시 문화⋅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류형 콘텐츠(stay-oriented contents)란 사용자들이 특정된 지역 및 공간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 야간활동, 체험, 교류 등을 하면서 일정 시간 및 기간 동안 머무르도록 

하면서 체류를 유도하는 콘텐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형 콘텐츠로는 주로 관광과 연계하여 

‘한 달 살기’, ‘테마여행’, ‘농촌관광’, ‘의료관광’ 등이 있다(진무위, 주상현, 양인, 2024). 이와 같이 

단순히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생활로 연결되는 관광이기에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생활 소비를 이끄는 

콘텐츠들을 말한다. 체류형 콘텐츠의 주요 사례로는 도서관을 체류형 공간으로 활용한 전주의 워케이션 

도서관 여행, 온천과 의료 관광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인 아산의 온양·도고·아산 3색 온천, 지역자원 

기반의 체류형으로 담양의 숲속 캠핑·짚라인·템플스테이·생태체험 등이 있으며,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장기체류와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활성화 및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 콘텐츠와 체류형 콘텐츠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은 특징 및 차별점들이 

있다. 이처럼 일반적 콘텐츠는 단방향으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류형 콘텐츠는 이용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구조로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확장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지역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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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콘텐츠와 체류형 콘텐츠 비교

구분 일반적 콘텐츠 체류형 콘텐츠

목적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경험을 축척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콘텐츠 구조 개별적인 콘텐츠 지역의 서사 및 관광 동선 기반

생활소비 일시적이고 어디서나 소비를 할 수 있음 지속적이고 장시간 체류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음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다소 수동적 참여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능동적인 참여

아카이브 측면 자료 제공 및 보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경험형 콘텐츠로 재구성

따라서 지역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는 기록의 단순한 보존이나 제공을 넘어 

아카이브된 자료를 맥락화하고, 다시 맥락화된 기록을 서사적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만든 경험형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팒�핂쯚픦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아카이브를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수동적 저장소가 아닌 보존된 기록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능동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보존된 기록물을 교육·문화·관광·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며,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창조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은경, 박희진, 2019). 특히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과 정주인구를 위한 체류형 전략의 맥락에서 볼 때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가치가 잠재된 기록의 발굴과 수집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역에 산재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명확한 수집 정책이 필요하며,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역 축제 및 구술 기록 등과 같은 민간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 위험이 높아 우선적으로 아카이브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기록에 대한 맥락화를 토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즉 아카이브된 자료인 

사진, 영상, 구술 기록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기록은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경험 가능한 이야기로 전환되어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거친 자료들은 전시, 출판, 영상,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예로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성한 전시는 지역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시민기록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 기록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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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다. 관광 분야 역시 아카이브된 자료를 활용한 테마 투어, 역사 탐방 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아카이브의 콘텐츠 자원화 과정인 주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 등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록 생산과 활용의 과정 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자원화된 

콘텐츠는 예술 창작과 연계한 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효과로 이어지며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어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콘

텐츠 생태계 형성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주군 지역 현황 및 문화자원 분석

3.1 줂훊묾 핆묺 짝 힎펻 묺혾 쭒컫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도내 

5위로 꽤 넓지만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라 인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하

여 있지만 생활권은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지역이다. 더불어 무주군은 덕유산 국립공원과 남대천, 반딧

불이 서식처, 적상산 등 천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태권도원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다11).  

그러나 현재 무주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2만 5,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12월에는 

2만 3,251명, 2024년 12월에는 2만 3,032명으로 1년 사이에 219명이 줄어들었으며, 2025년 2월에

는 48명이 줄어들면서 2만 3,000명대가 붕괴되었다. 2024년 무주군의 신생아 출생수는 총 62명이었

으며,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대와 40대, 60대의 감소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무주군의 인구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12).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로 지역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일자리 및 지역 상권 등이 더욱 약화되어 지역의 소멸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무주군의 인구감소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열악한 정주여건 

등이 주요 요인이다. 무주군의 6개 읍면 중 무주읍은 주요 공공기관 위치해 있고 정주여건이 안정적이기

에 무주군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은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부남면의 주민수는 1,330명으로 지역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현재 무주군의 인구 구조는 “사회적 유출(전출) → 출생 감소 → 고령화 심화 → 서비스 인프라 

감소 → 도시 정착 및 인구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따른 무주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이미 자연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11) https://namu.wiki 무주군

12) 무주군 홈페이지 : https://www.mu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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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단기⋅중기적 인구정책과 함께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주형 생활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3.2 줂훊묾 핞풞 쭒컫
3.2.1 핞펾 핞풞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간 지역으로 산업 기반이 도시에 비해 취약하지만, 덕유산 국립공

원, 무주 구천동 계곡, 남대천, 반딧불이 서식 환경 등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 장점이 있다. 예로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이 자원은 생태적 

가치 그 자체뿐 아니라, 무주를 청정과 생태의 이미지로 브랜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반딧불이라는 콘텐츠는 여름과 야간 프로그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연중형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덕유산은 무주군과 장수군, 거창군과 함양군 지역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으로 사계절 경관과 고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의 연중 방문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무주군의 대표 자연 자원이다. 특히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연계된 스키장과 관광 곤도라는 전 연령층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체류형 프로그

램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무주 구천동 계곡은 덕유산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객들에

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맑은 물로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해주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겨울철에는 

설경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만의 천혜 자연환경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무주덕유산국립공원, 남대천, 무주구천동 등의 자연환경이 인구 체류라는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숙박을 기반으로 한 스키장과 관광 

곤도라를 갖추고 있고, 태권도원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성지로 교육, 전시, 

공연,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의 자연 자원과 역사적 기록을 결합할 경우 새로운 무주만

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3.2.2 줆 핞풞

무주군에는 자연 자원인 반딧불과 영화라는 문화콘텐츠를 자연과 결합하여 만든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있다. 이 축제들은 전국적 인지도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환경에 문화 체험을 결합한 지역의 대표 축제로, 무주가 청정 자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축제라는 측면에 있어 기간의 

제한성과 반딧불이를 주제로 하는 야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과제

를 안고 있다. 이에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및 축제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보존하여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탐방프로그램 및 디지털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반딧불이 탐방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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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에 관람객들의 관찰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관찰일지, 사진·영상 데이터 등의 기록을 연결하여 관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타 영화제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제의 특성상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이에 관객들

의 장기체류를 위한 영화제만의 상시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영작과 함께 감독과

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무주산골영화제 아카이브 전시’, 무주를 주제로 한 ‘지역의 청소년 대상 영화제

작 캠프’, ‘로컬 스토리 기반 단편영화 제작 지원’ 등은 축제를 연중화하고 체류형 방문객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무주 장터문화의 핵심인 무주반딧불 장터, 덕유산 의병 길, 무주 아리랑, 눌이김환태문학제, 

조선왕조실록 이안재연, 낙화놀이 등의 역사 문화유산과 함께 향토 음식과 머루와인, 천마니 등과 

같은 특산품도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통합적

으로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3.3 줂훊묾 헣�  짝 몒 쭒컫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을 통해 무주군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구활력 증대, 지역인재 양성, 지역자원기반 일자리 창출, 

생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이에 인구활력 증대를 위한 청년센터 및 귀농 귀촌인들의 임시거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 무주 반디예술

터 조성,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단기간에 대규모 방문객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25년에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었으

며,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 인구 충전 지원을 위한 BETTER里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중심의 관광전략을 

강화하여 지역 관광객 17만 명이 무주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하는 등 관광 생활인구 유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 진행된 무주군 대표 문화축제인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무주반딧불축제는 약 38만 명의 방문객과 함께 아시아 친환경축제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친환경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환경 정책을 토대로 청정 자연에 기반하

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에 무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 방문객이 유입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가 

청정 자연으로 정착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주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전라매일(김정오), 자연특별시 무주,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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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주군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축제들의 제한된 일정과 자연 자원 중심의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등의 거점 관광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

면 관광객들의 방문은 체류보다는 시설 이용으로만 끝날 수 있다. 즉 단기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의 

재방문 및 정주형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군은 정책적으로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이 지속적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3.4 줂훊묾 줆��� 팒�핂쯚  짝 뫊헪
무주군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은 무주문화원과 같은 일부 기관들이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활동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로 공적인 기록과 함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 및 

공공기록물이 아닌 개인 및 축제 등에서 생산되는 민간 기록물의 경우 아카이브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한 수집 및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예로 무주문화원은 향토사 조사 및 향토 사료실을 통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매년 

생산되는 무주반딧불축제 및 무주산골영화제 등의 축제 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옛 사진, 문서, 

생활용품, 향토사 등의 중요 기록물들을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의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록물 활용을 위한 서비스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문화콘텐츠 기록물을 활용하여 VR/AR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의 접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다양한 기록물들은 다큐멘터리,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접근성을 높여 예술 창작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딧불축제와 같은 축제 플랫폼이 존재하더라도, 문화콘텐츠 등의 

로컬 아카이브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서사를 제작으로 연결해주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없으면 축제의 

잠재력이 지역문화 자산으로 확장되기 어렵기에 무주군이 생활인구의 체류시간 연장, 재방문, 잠재적 

정주 인구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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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의 체류형 콘텐츠 모델 제안

4.1 팒�핂쯚 믾짦 �윦 ���픦 맪뼞 짝 �쪒컿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반딧불 체험, 

어사길 체험, 무주머루와인동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체험 및 관광을 할 수 있는 단발적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한계가 

있어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정주형 생활 인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

기 위해서는 무주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콘텐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무주라는 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아카이

브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아카이브가 수집된 기록을 단순히 

보존 및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콘텐츠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 경험을 콘텐츠화하여 새롭게 기획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예컨대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들이 ‘경험적 소비’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록을 기반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 및 

설계하여, 그 체류 경험이 다시 아카이브되어 환류되는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자원 등과 연관되어진 기록들이 맥락화 및 구조화되어 데이터로 구축된 후 이를 토대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활동과 경험들이 다시 데이터로 기록되는 순환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 및 체험을 통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때론 기록을 만드는 참여자로서 체류형 콘텐츠의 새로운 핵심 자원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는 기존의 체류형 콘텐츠(관광 프로그램 등)와 다음의 

<표 4>와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표 4> 체류형 콘텐츠 비교분석

구분 체류형 관광 콘텐츠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체류 형태 일회성 방문 재방문 및 장기체류

체류 유도 직/간접인 관광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유도함
기록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 및 설계하여 

인구체류를 장기적으로 유도함 

주요 특징 관광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단발적으로 운영됨
기록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순환적 

특성을 지님 

참여자 주로 관련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소비함 
참여자가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다시 기록을 생산함

프로그램
관광 체험프로그램, 단기 교육프로그램, 축제성 

이벤트 등 
기록 콘텐츠와 결합된 VR/AR전시, 

장기교육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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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는 기존의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 

구성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현재를 경험하고 경험한 것이 재기록되어 방문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지

는 순환형 체류 모델로써 향후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팒�핂쯚 믾짦픦 �윦 ��� 졶셆 컲몒 짷팖
본 모델은 기존의 단발적 체험에서 벗어나 기록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생산한 체류 경험이 다시 

기록으로 재생성되어 이용되는 순환적 형태를 지닌다. 본 모델은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으로 순환되는 형태로,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체계적

으로 수집 및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단계이다. 특히 문서, 사진, 영상, 구술기록 

등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통합 및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적용하여 이질적인 기록물 

간의 관계성을 설정해야 한다. 

콘텐츠화는 아카이브된 기록물 중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 스토리를 재구성함으로써 기록

이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기록이 지닌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간 관계를 재해석

하고 서사적 의미를 토대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체류 경험 설계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토대로 방문객들의 체류 동선을 만드는 단계이다. 기존에 진행되던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단계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 경로

를 동선에 맞게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단기 체험으로 시작하여 교육 참여 단계, 

공동체 기반 활동 단계 등으로 점차 경험을 확산시키면서 몰입도를 순차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즉 

방문객들의 참여 이력, 방문데이터, 경험 및 체험 패턴 등의 기록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로 생산하여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록 환류는 3단계에서 만들어진 방문객 참여 이력, 방문 데이터(사진, 영상, 활동기록 등)의 

다양한 기록을 다시 보존하는 아카이브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생산 및 참여형 

아카이브로 전환되는 단계로, 아카이브의 지속적 확장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단순 체험형 관광과 달리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이 기록으로 축적되고 해당 기록이 다시 이용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4.3 �윦 ���픦 삶몒헏 핳 짝 헏푷 짷팖
본 연구는 기존의 체험형·교육형·참여형 콘텐츠 구분을 단순하게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체류를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경험구조를 재해석하여 관광 체험프로그램의 단기적 체류시간

을 단계별로 늘려 정주형 생활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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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존의 체류형 콘텐츠 유형

유형 프로그램 체류기간 대상

체험형
전통문화체험, 족욕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체험(문화 톡톡 꿈이 쑥쑥 프로그램), 반딧불이 
체험

반나절, 1주일
일반인, 가족단위 및 

청소년

교육형 지역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국가유산교육 2박3일, 3개월 학생, 교사, 연구자

참여형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회, 정기 벼룩시장 등 1~3개월 청년, 대학생, 예술가 등

<표 5>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방문객의 참여와 체류 기간, 대상에 따라 체험형, 교육형,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체험단계, 교육단계, 참여단계로 

이어지는 순환적 경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체류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체류

시간을 늘려 향후 정주형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데 있다. 

<표 6>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안) 

단계 목적 체류기간 주요 특징

체험
방문객이 지역과 최초로 만나는 
진입단계로 정서적 공감을 형성

단기체류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

반딧불이 생태 체험, 농촌 체험, 지역 공예 활동 
등의 체험으로 방문객에게 경험의 강도와 접근성 

제공 

교육
체험을 통해 형성된 관심을 

심화시키는 확장 단계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지식전달

중기체류 단계
지역사 교육, 생태교육, 문화해설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의 인지적 이해 확장

참여
방문객이 지역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직접 기록을 생산

장기체류 및 
생활인구 전환 

단계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문화유산보존활동 등 
방문객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지역 서사의 

공동 생산자로 참여  

이를 토대로 무주에 “체험 ⇒ 교육 ⇒ 참여” 형태의 단계별 모델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대표 콘텐츠인 

반딧불이, 태권도, 농촌 생활문화 등을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표 7>의 반딧불이를 활용한 “반딧불이 생태기록 아카이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반딧불

이를 관찰하면서 생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단계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활동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닌 참여자들이 기록한 생태 데이터, 

개인의 관찰 활동 등이 디지털 아카이브되어 지역 생태 연구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도 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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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반딧불이 생태기록 아카이빙 프로그램(안)

단계 프로그램 적용

아카이브 구축 참여자의 관찰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콘텐츠화 생태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

체류경험 설계 야간 탐방, 기록 참여 프로그램

기록 참여자의 기록 재아카이빙

이처럼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은 관광 콘텐츠 유형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기록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의 체류 경험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향후 생활인구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을 활용한 참여자들이 체험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의 프로그램으로 기록이 콘텐츠로, 콘텐츠는 체류 경험으로, 체류 경험은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이야기는 다시 아카이브로 환류되어 새로운 문화콘텐츠

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무주군을 사례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 기반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주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나아가 잠재적 정주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주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덕유산 국립공원, 반딧불이 생태자원 등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이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되지 못하고 단기 이벤트 중심으로만 소비되

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축제와 관광 중심의 무주군 정책은 일정 기간 방문객 유입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단순 보존 체계가 아니라 체류 경험 설계의 기반 인프라

로 재정의하고,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의 순환 구조의 모델을 제안하였

다. 즉 체험, 교육, 참여 단계로 이어지는 순환적 경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체류형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은 후, 단계적 확장을 토대로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

는 형태의 모델로 체험단계는 방문객들의 초기 유입을 담당하고, 교육단계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며, 참여단계는 공동 기록 생산과 관계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를 지역과 정서적으로 연결시

켜 정주 인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는 원재료로 스토리텔링

을 위한 서사 자원으로 활용되며, 동시에 새로운 기록이 다시 축적되는 환류 구조에 대한 중심 플랫폼으

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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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은 인구소멸지역에 있어 단순히 인구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아카이브를 통해 재구성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 모델 제안에 중점을 두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모델의 평가를 

위해 실제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생활인구 변화에 대한 계량적 검증과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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